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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

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

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

장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는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

이 소재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했다. 넷째, 공

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

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

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

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된 데이터나 작동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

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

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

에 따라 분류 체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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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

하 ‘ODA’)란 공여국(供與國)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요 목표

로 삼고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 사회에서의 

개발 담론을 주도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유엔과 유네스코

의 정책은 각 나라의 문화 ODA의 추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동안 여러 세계 회의, 정부 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한 선언과 협약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 ‘무형문화유

산 보호 협약(2003)’,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2005)’, ‘항저우 선언(2013)’이 그러하다. 그리고 유

네스코는 유엔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개발 2030 의

제’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개정

하기에 이른다. 지속가능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

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

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되며, 자원에 대한 시간적 공

유와 세대 간 공유를 포함한 개념이다(김용구, 2016:258). 

유네스코는 문화 ODA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인류 발전에 문화가 기여하는 바를 강

조하며 개발 담론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

으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受援國)

에 속했다. 이후 매우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어 개발도상

국 성장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

하였다.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국제 사회로부터 우

리나라가 공여국 지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 인류의 지

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기

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1 

2020년 현재 DAC 가입 10주년을 맞은 한국은 국제 사회

에서 ‘중견 공여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도 다양한 분야의 ODA를 진

행하고 있지만, 문화 ODA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

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지인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문화 ODA를 진행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수원국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

화 ODA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국 내 담당자(공무원, 

연구자, 관련 민간 종사자)가 문화의 중요성을 우선적으

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단계별 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미얀마의 문화 자원

을 디지털로 기록하여 정보화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2로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문화 ODA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다른 문화 ODA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문

화 ODA와 ICT 기술을 접목한 것을 강조하여, 하위 범주

로서 ‘디지털 문화유산 ODA’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유·무형 문화유산 자

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저장하고, 컴퓨터 분

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접근하여, 다차원적으로 정

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 역

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문화유

산 관리시스템(Myanma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1 대한민국 OD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2 디지털 아카이브즈는 좁은 의미로는 컴퓨터 파일의 일시적인 백업이나 데이터를 정리·통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만든 정보 파일 내지 집합체를 일컫지만, 넓

은 의미로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저장·유지·접근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박순철 외,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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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3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며, 디지털문화유산 ODA

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미얀마 문화유

산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집적된 데이터의 주요 사례별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Ⅱ. ��‘한국형’ 문화 ODA의  
 주요 특징과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설계 배경

한국은 2010년 이후부터 주로 개발도상국을 위해 보

건, IT, 기타 사회 인프라 시설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이외에 문화가 개발 담

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 분야의 지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문화 

ODA’를 집행하고 있는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문화체

육관광부, KOICA, 문화재청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원국과

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동반자 사

업’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문화, 예술, 문화 산업 분

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에 기

여하려는 목적이다.

KOICA에서는 한국어, 태권도, 박물관, 관광 등과 관

련 있는 해외봉사단 파견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

로젝트·개발 컨설팅, 기록 문화유산 관리 등과 같은 글로

벌 연수도 추진했다. 최근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은 2019년까지 2천만 달러를 투입한 사업으로, 문화 ODA 

분야에서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경우는 국제기구의 의무분담금4 및 신탁

기금5을 통해 세계유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심사 관련 기

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문화재보존

복구연구센터(ICCROM),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 각

각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유산협약과 무형유

산협약 분담금을 지속해서 납부하고 있다. 2007년 베트

남 후에 황성 디지털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협력 대상국을 점차 확대하여 ‘문화유산 분야 국제개발협

력사업6’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과 밀접한 문화유산 

분야의 사례는 2017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한 사

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복원, 분석, 

과학적 조사 등의 기술을 수원국에 전달하는 사업이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얀마 국립바간고고학박물관에

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미얀마종교

문화부, 2017:8). 2020년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 ODA 사

업의 일환으로 현지 문화재 보존 인력과 함께 벽화 보존

처리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문화재 보존처리 기술을 전수

3	 연구 용역명은 <미얀마 문화예술역량 지원(ODA) 사업 수행용역>이며, 추진 주체는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미얀마의 종교문화부 고

고학-국립박물관국이다. 2018년~2020년 3개년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연구 용역의 목적은 미얀마 전역의 문화자원 분포 현황 파악을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미얀마 문화 다양성 보존과 활용 역량 증진으로 국가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국제기구 분담금은 크게 의무분담금과 사업분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분담금은 각국의 GNI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유엔정규예산분담금, PKO분담금 및 기타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이 포함된다. 사업분담금은 국제기구가 개발, 아동, 인권 등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분담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체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관심 분야에 따라 기여액의 다과가 

결정되나, 주로 유엔 정규분담율 수준을 웃돈다. (외교부 자료 참조, 외교부: http://www.mofa.go.kr).

5	 한국은 현재 세계은행(WB)에 신탁기금을  운영 중으로, WB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세계은행

(WorldBank) 신탁기금 운영 현황 및 성과, 2017년 2월 13일).

6	 예를 들면, 라오스 세계유산 홍낭시다 사원 보존·복원 사업, 미얀마 바간유적 벽화 보존처리 사업, 중앙아시아 등 북방 지역 유적 보존 신규 사업 발굴, 협력국 무

형유산 보호 지원, 협력국 기록유산 등재·보존 역량 강화 지원이다(문화재청 보도 자료-문화유산 분야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2018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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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원국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유형문화유산의 경우 보존

처리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분야

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심사 기구 활

동, 해외 실무자 연수·교육 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 종교문화부에서 ‘상부 미얀마의 고대도시들

(Ancient Cities of Upper Myanmar, 이하 ACUM)7을 위

한 지속가능한 목표계획(Sustainable Destination Plan for 

the Ancient Cities of Upper Myanmar) 2016-2021’을 발

표했다. 이 문서에는 문화유산의 DB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식 명칭, GIS 좌표, 유형(종

류), 기념일, 공사 기간, 주요 건축 자재, 보존 상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데

이터베이스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형문화유산을 세 가지 카테고리인 전통공예(석조각 기

술, 청동 및 은 세공, 금박기술, 직조기술, 도자기, 나무 조

각, 대나무를 사용한 바구니 제조, 유리 페인팅 예술), 길

거리 음식, 축제(종교적 축제, 연행 예술 등)로 구분하여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조사해서 보존 정책을 펼

치자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주로 관광과 연계하는 활용 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아카이브 방안을 세우지

는 못했다. 다만 “공동체가 만든 유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

와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문화유산 정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재 문서화

(Documenting the Cultural Properties)’와 ‘문화유산 분류목

록(Heritage Inventory)’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ODA 사업을 발

굴하기 위해서 실시한 미얀마 수요 조사(2017년 2월 13일 

~ 2월 18일)에서도 미얀마 문화부에서 기록 자료 및 건축

물에 대한 보존, 관리 사업을 접목한 ‘미얀마 문화자원 디

지털 정보센터 구축’ 사업을 요청했다((사)글로벌발전연

구원, 2017:145). 이렇듯 국제 사회, 한국, 미얀마 문화부

의 정책 방향이 맞아 떨어지면서 미얀마의 디지털 문화유

산 관리시스템 개발은 시작되었다.

디지털 문화유산(Digital Heritage)은 아날로그 형식

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거나, 애초에 디지털 형식으로 

탄생한 자료를 일컫는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을 컴퓨터 기반으로 생산·재생산

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국내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프로

젝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록화’ 인데,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 한

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과 국립중앙박물관

의 이뮤지엄(e-Museum)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개별 

유산의 디지털화’인데, 특정 문화재를 3D 스캐닝, VR(가

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과 같은 컴퓨터 기

술과 결합하여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가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중에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디지털 기록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 도입으로 문화유산 분포도, 관련 

유적 범위 등의 시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관련

한 디지털 시각화의 종류는 크게 전자텍스트 시각화, 시공

간 시각화, 통계 인포그래픽, 시뮬레이션 시각화, 스토리

텔링 시각화로 나눌 수 있다(유동환, 2019:29). 이렇듯 아

날로그인 문화유산을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록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당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 안에 있

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12조 참조). ‘디지털 기록화’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분류 목록

(inventory)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미얀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승되어 온 다양한 전통 지식과 그 표현물인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활용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

7	 해당 문건에서의 상부 미얀마(Upper Myanmar)는 인와(Inwa), 아마라푸라(Amarapura), 사가잉(Sagaing), 민군(Mingun), 만달레이(Mandalay)를 포

함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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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증대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다.

Ⅲ. �유네스코 지정 미얀마 문화유산 
 현황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

륙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989년 버마(Burma)에서 미얀마8로 국명을 변경하였다. 

미얀마의 면적은 67.7만㎢로 한반도의 약 3배이며, 수도

는 네피도(Nay Pyi Taw)이다. 국토가 넓고 다양한 산악 

지역과 숲이 있어서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크다.

인구는 5,440만 여명으로 약 135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민족은 버마족(Burmar, 70%)이

며, 카친족(Kachin), 꺼인족(Kayin), 꺼야족(Kayah), 친족

(Chin), 라카인족(Rakhine), 샨족(Shan), 카렌족(Karen), 

몽족(Mon) 등도 있다. 미얀마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 신

자이며(89%), 미얀마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버마족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인 샨족과 몽족, 라카인족도 

상당수가 불교도이며, 일부 기독교(6%), 이슬람(4%)을 

종교로 갖고 있는 이들도 소수 있다.9 대표적인 관광 도

시로 잘 알려진 곳은 양곤(미얀마의 경제도시), 만달레이

(옛날 왕의 도시), 바간(불교 유적지), 인레호수(샨 주의 

민물 호수) 등이 있다(메이몽, 2016:26). 미얀마 영토에는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쇄국과 군부 

통치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매

우 낮은 인지도를 지닌 나라였고, 학술적인 연구 역시 인

도네시아, 베트남, 태국과 같은 동남아 지역에 비해 극히 

저조했다(오윤아, 2013:141).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62년부터 1988년까지는 미얀마에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쇄국정책을 펼친 시기였고, 

1988년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의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이유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 오랫동안 고립되었

던 나라였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군부의 후견 하에 집권한 신정부는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2년 4월 보궐선거에

서 아웅산 수지와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족민주동맹)가 승리하여 국회에 등원하면서 미얀마 정

치적 자유화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

라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와 미얀마와의 관계가 급격

히 정상화되었다(오윤아, 2013:140). 또한 미얀마의 정치 

개혁에 따라 서방의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미얀마에 대

한 교역 관계와 해외 투자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윤아, 2013:140). 이것에 더하여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

책10도 중요한 비전을 제시해 주며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

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 외교부는 1996년에 바간을 세계유산으로 등

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후 

2014년에 미얀마의 퓨 고대도시(Pyu Ancient Cities: Sri 

Ksetra, Hanlion, Beikthano) 3개 지역(스리크세뜨라 유

적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초로 등재되었다. 그

리고 미얀마 종교문화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달

레이, 마그웨이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사진작가 등과의 

협업으로 바간의 고대 건축과 벽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

했다. 그 성과로 2019년에는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바간

(Bagan)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017

8	 미얀마(Myanmar) 국명에는 강하고(Strong), 빠른(Fast)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9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6

10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이다(정책 브리핑-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2017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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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미얀마 내 라카인 분쟁 등의 문제로 인하여 관광

객 감소로 관광 산업이 침체되면서 이에 대한 강구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바간은 미얀마 중앙 평야의 에야와디 

강가 주변에 자리한 지역으로 약 42km²의 광활한 벌판에 

3,500여 개의 사원과 탑이 분포되어 있다.

미얀마에는 현재 아래 <표 2>와 같이 15개의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유적지, 문화재, 자

연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인레호수는 최근 방송 매체11를 

통해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인레호수는 

냐웅쉐(Nyaung Shwe township) 지역에 위치하며, 36곳

의 마을을 보유하고 있고 마을 444곳에 둘러 싸여 있다

(메이몽, 2016:28). 인레호수 내의 인따족(Intha)은 호수 

내의 수상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따족의 한 발로 노를 

젓는 모습, 수상 재래시장, 수상 축제 등 주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문화를 엿

볼 수 있는 곳이다.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지정되고 있

다.13 미얀마에는 네 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첫 번째, 미야제디 석주 명문은 12세기 미얀마의 역사, 

종교, 문화에 관한 고유하고 중요한 문자 기록이다. 비석

의 네 면에는 각각 퓨어, 몬어, 미얀마어, 팔리어의 네 개 언

어가 새겨져 있다. 이 석주 명문은 연대가 명확하게 표기된 

미얀마어로 작성된 석주 명문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두 

번째, 마하라우 카마라제인(쿠도도)석장경 불탑은 1868년 

불경 전체를 새겨 넣은 총 729점의 석판을 말한다. 이 석장

경들은 만달레이 지역에 열을 지어 세워 놓은 쿠도도 불탑

(Kuthodaw Pagoda) 729채 안에 각각 봉안되어 오늘날까

표  1  미얀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분 문화유산 연도

1 퓨 고대도시(Pyu Ancient Cities) 2014

2 바간(Bagan) 2019

표  2  미얀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12

구분 문화유산 연도

1
콘바웅(Konbaung) 시대의 목조 수도원(Wooden Monasteries of Konbaung Period) : Ohn Don, Sala, Pakhangyi, 
Pakhannge, Legaing, Sagu, Shwe-Kyaung (Mandalay) 

1996

2 바다린 및 관련 동굴(Badah-lin and associated caves) 1996

3 미얀마 북부 고대도시(Ancient cities of Upper Myanmar): Innwa, Amarapura, Sagaing, Mingun, Mandalay 1996

4 므라욱우(Mrauk-U) 고고학 지역 및 기념물(Myauk-U Archaeological Area and Monuments) 1996

5 인레호수 (Inle Lake) 1996

6 몬 도시(Mon cities) : 바고(Bago), 한타와디(Hanthawaddy) 1996

7 아이야와디 강 (Ayeyawady River Corridor) 2014

8 흐카카보 라지 경관 (Hkakabo Razi Landscape) 2014

9 인다우지호 야생동물 보호 구역 (Indawgyi Lake Wildlife Sanctuary) 2014

10 나트마 타웅 국립공원 (Natma Taung National Park) 2014

11 메이크 군도 (Myeik Archipelago) 2014

12 후카웅 밸리 야생 동물 보호 구역 (Hukaung Valley Wildlife Sanctuary) 2014

13 타닌타이 숲 회랑(Taninthayi Forest Corridor) 2014

14 폰다웅 유인원 영장류 고생물학 유적지(Pondaung anthropoid primates palaeontological sites) 2018

15 신구타 언덕에 시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on Singuttara Hill) 2018

11	 EBS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동남아시아, 제 1부 「인레호수, 대를 이어온 전통의 삶」. 

12	 자료 출처: http://whc.unesco.org/en/statesparties/MM/ 

13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포스터 등),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비문, 시청각 자료(음악 콜렉션, 영화, 음성 기록물, 사진 

등), 인터넷 기록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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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바인나웅 왕의 종에 새겨진 명

문은 쉐지곤 파고다에 보관 중이며, 이것이 매우 유의미

하고 독특한 까닭은 세 가지 언어(미얀마어, 몬어, 팔리어)

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버마의 왕이 영국의 조

지 2세에게 보낸 황금 편지에는 얼라웅퍼야(Alaungphaya, 

1752~1760) 왕이 영국에게 유리한 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상대인 프랑스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버마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

용이 담겨 있다. 이상의 내용은 24개의 루비가 박힌 순금의 

황금 판 위에 새겨져 있는데, 버마가 외국에 보낸 황금 편

지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보존된 것이다.

미얀마는 현재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분

야로 등재된 목록은 없다. 2020년 초에 미얀마를 방문했

을 때 관계자는 ‘타나카14’를 미얀마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

록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Ⅵ.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주요 특징

2020년 1월 28일에서 2020년 2월 5일까지 미얀마의 

종교문화부 담당자와 박물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립박

물관 양곤 오피스와 국립박물관 만달레이 오피스에서 약 

25명이 참여했다.15 현지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우선 미얀마 종교문화부 

내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 관리와 활

용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두 번

째는 좀 더 실무적인 측면으로, 개발 중인 미얀마 문화유

산 관리시스템을 실제 사용할 예정인 미얀마 종교문화부 

고고학-박물관국 현지 직원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를 표준 포맷에 맞게 가공하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시스템 개선에 대한 양국 참여

자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무

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미얀마 세계기록유산

구분 세계기록유산 연도

1
4개 언어가 새겨진 미야제디 석주 명문(Myazedi 
Quadrilingual Stone Inscription)

2015 

2
마하라우 카마라제인(쿠도도)석장경 불탑들(Maha 

Lawkamarazein or Kuthodaw Inscription 

Shrines)

2013

3
바인나웅 왕의 종에 새겨진 명문(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The Bell 
hangs in the shed)

2017

4

버마의 얼라웅퍼야 왕이 영국의 조지2세에게 보

낸 황금 편지(Golden Letter of the Burmese 

King Alaungphaya to King George II of 
Great Britain)

2015년

(*국가:

독일,영국, 

미얀마)

사진  1  타나카를 바른 여성이 아케이크 직물을 만들고 있음(연구자 촬영).

사진  2  �미얀마 워크숍(양곤, 연구자 

참석).

사진  3  �미얀마 워크숍(만달레이, 연구

자 참석).

14	 타나카(버마어: သနပ ခး)는 미얀마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이다. 아열대 기후인 미얀마 지역의 여성들의 피부 보호와 미용에 이용된다. 칠리향을 비롯한 칠리향 속 

나무와 리모니아 나무 등 “타나카 나무”를 돌에 갈아 물에 희석시켜 바른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15	 연구자는 문화유산 조사방법론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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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대부분이 네피도, 양곤, 므라욱우, 바간, 만달레이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얀마에서도 경

제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소멸되고 있는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문화유산과 디지털 아카이빙은 그 다음 관심 분야로 

선택되었다.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미얀마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업로드 하

여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만드는 데 있다.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파이썬(python)으로 작성된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로, 모델-뷰-컨트롤러(MVC) 패

턴을 따르고 있는 디장고(Django)를 사용하여 개발되었

다.16 기본 화면, 메인 화면, 접속, 가입, 통합 검색, 뷰 화

면, 자료 입력, 수정 등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화면은 MCHMS의 기본 페이지로 검색 창, 로

그인 창과 도시의 목록들을 보여 준다. 메인 화면은 통합 

검색과 연결되어 있다. 통합 검색은 기본 화면에서 검색

된 결과를 확인하며, 지역을 선택했을 때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향상 기능을 선택하면 더 자세하

게 검색이 가능하다. 항목명, 특징, 등록인, 등록일, 일련 

번호 등의 내용들을 ‘and’, ‘or’, ‘not’으로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검색 결과 목록 상단의 일련 번호, 지역, 분

류, 명칭, 등록일을 눌렀을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

렬된다. 자료 입력은 회원 가입을 통해 로그인 한 후 가능

하다. 자료의 분류 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

는 하위 항목을 선택하고, 자료 번호를 부여한 후 세부 정

보를 입력한다.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유산 관리시스

템의 경우에도 콘텐츠는 매우 중요하다. 미얀마 문화유

Classification World Heritage Site-Temple

Title Ananda

Title(My)

Period 12 Century

Location East of Old Bagan

Place of Origin East of Old Bagan

Material Brick , Wood , Glaze 

Serial Number 01-05231-00-02171-AMO-22122019

Latitude 21.1708

Longitude 94.8677

Department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National Museum

Registrant bagan151552 Registration date Dec. 23, 2019

Image

Remarks(En)

1 General description

2 Plan

3 Upper parts

4 Construction

5 Present condition

6 Decoration exterior

7 Epigraphy

8 Constuction Period

9. Background History 

Remarks(My)

Reference(En)

Inventory of Monuments at Pagan

Volume Eight

Monuments 2065-2834

PIERRER PICHARD.

2 - 2014-2017(Monument Inventory)

Reference(My)

그림  2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데이터 포맷.

그림  1  미얀마 문화 분야 중요도 인식 조사 설문 결과.

미얀마 문화분야 중요도 인식 조사 설문 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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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재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디장고 프레임 워크(Django frame work)에서 스프링 프레임 워크(Spring frame work)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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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에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기록할 것인가가 가장 우

선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자료를 업로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초창기에는 미얀마 종교문

화부로부터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한국의 전문

가가 자료를 업로드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자

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문화유산의 정보는 대부

분 종이 문서로 기록된 것이 많으며 일부 간략한 정보가 

컴퓨터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문화유산 관련 사진에 대한 메타데

이터17 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프로젝트 참여자가 미얀마 자료

를 대신해서 업로드 하려고 했던 당초 기획은 과감하게 

변경해야 했다. 여러 번의 회의 끝에 해당국의 문화유산

은 해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디지털 문화

유산으로 만들어야 이상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네

스코 협약에서도 지역사회 내의 문화유산 보유자들과 관

리인들이 보호 조치 및 목록 작성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18 탑-다운(Top-down)의 방

향으로 내려오는 조사와 기록이 아니라, 지역민과 시민

들, 지역사회 및 단체가 바텀-업(Bottom-up)으로 참여해

서 자신들이나 그 주변의 문화유산 보호 및 목록 작성에 

폭넓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약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미얀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2020년 9월 1일 기준 시스템에 업로드 된 미얀마 문

화유산 자료의 총 개수는 14,764건이다. 지역별로는 만달

레이, 네피도, 양곤, 라카인 지역 순으로 문화유산의 통계

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미얀마 정부는 다음 세

계유산 등재 후보지로 라카인 므라욱우(Mrauk-U)를 염

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미얀마 문화유산 시스템

에 업로드 되고 있는 자료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원천 소스의 내용이 불

완전했던 문제와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앞서 소개한 바

텀-업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이유가 더해져서 새로운 접

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눈덩이 굴리기식’ 교육 방법

이 그러한데, 먼저 두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일주일

간 교육한 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관계 공무

원들에게 사용 방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방법은 예상

보다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 미얀마 현지 교

육에서 이들이 한국의 강사와 미얀마의 다른 담당자와의 

매개자 역할을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우선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보

완하는데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누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직접 자료를 업로드 하면서 미얀마 담당

자 스스로가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점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는 우편번호 체계가 한국

처럼 정교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성되는 과정

에서 담당자들이 이를 재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고, 

실제로 우편번호(zip code)를 잘 정리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문서로 남아 있거나, 엑셀로 기본 정보만 

정리되어 있는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로 생성하는 작

업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표준화 작업이다. 무수

그림  3  미얀마 지역별 문화유산 업로드 통계.

17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자료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데이터(data)를 위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 작성은 자료를 수집한 동일 아키비스

트가 자료를 수집했던 시기에 직접 작성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18	 유네스코 협약 제11조 가호, 제13조 가호, 제13조 나호 및 운영지침 제80항과 제90항에 해당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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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이 생산된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접근은 다

양한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검색이 용이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정보가 자료번호(Serial number)이

다. 두 명의 미얀마 담당자가 한국에서 초반 작업을 할 때 

이 자료번호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우편번호(Zip code)만으로 특정 지역의 유적 분포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별도의 구분법이 정해져 있는 곳

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구역번호(Zone number)를 추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얀마 현지교육에서 비교적 긴 자

료번호19를 데이터를 업로드 할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해

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분류번

호(Clasification number), 일련번호(Sequence number)-

업로더 이름(uploader’s name)-업로드 한 날짜(Upload 

Date)는 자동 생성되도록 수정하였다.

Ⅴ.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와 
 과제

1.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

디지털 문화유산은 디지털 자료가 지닌 본래의 속성

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무리 사용해도 마모되거나 손상

되지 않는다. 한번 만들어지면 본래의 형태와 내용을 반

영구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

고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각종 자료와 자원들은 관리, 보

관, 검색, 열람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은 자료 검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

기 때문에 관련 업무나 연구를 할 때 매우 편리하다. 또

한 ‘비대면’ 일상이 되어 버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디

지털 문화유산 ODA는 관계자들의 상호 신뢰만 잘 형성

되었다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해외 현장에서 문화재 보수, 복원과 같은 유형

의 ODA를 수행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확산에 따라 모두 귀국하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미얀마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기록한 시스템은 한국

에서도 미얀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창구

이다. 특히 미얀마 서부 반군 조직과 정부군이 복합적인 

갈등을 표출하며 내전 중인 므라욱우(Mrauk-U)와 같이 

현지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의 자료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도 문화유산 관

리가 손쉽고 체계화되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만약 

미얀마와 한국의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도 이 시스템을 사

용할 수 있다면, 지식 및 정보 공유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박순철 외, 2018:48). 다만 미얀마 정부가 시스템

에 업로드 한 자료의 전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

게 견해를 밝히지 않아서,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어떤 자

료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몇 가지 

실천은 앞으로 디지털 ODA를 수행할 때 유념해야 할 사

항이다. 자원의 위치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시키

기 위한 노력도 그 일환이다. 미얀마 문화유산 디지털 아

카이브즈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

보해야 하며,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이

그림  4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자료 번호(Serial number) 부여 규칙.

19	 자료번호 형식: Clasification number-Zip code-ZONE number-Sequence number-uploader’s name-Uploa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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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즈에 보관된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 디

지털 아카이브즈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박순철 외, 

2018:49).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수

원국 현지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얀마의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이 주체

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와 시스템

을 환경 변화에 맞게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가이다. 예

를 들어 한국의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개발자는 원

활한 정보 접근과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운영시

스템을 오라클(Oracle)에서 마이에스큐엘(MysQL)로 변

환하였으며, 하드웨어 시스템은 델(Dell) 서버와 클라우

드(Cloud) 시스템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자료의 영속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료 집성을 위

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두 영역에서 동시에 기획되어

야 한다. 하나는 자료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인 측면이다. 전자는 영구적인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지

속적으로 찾아 보관·활용해야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빠르

게 변화하는 정보기술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

카이브즈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생산 가능한 것은 문서 자료, 구술 자료, 사

진 자료, 동영상 자료, 고문서, 기타 유형의 자료 등이다.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저장된 자료들은 컴퓨터 분석 기술

을 이용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생산과 저장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특징을 갖는다. 1단계는 원천 자료 수집 단계이고, 2단계

는 디지털 아카이브즈 구축 단계로 자료를 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다. 디지털화한 자료와 1단계에

서 얻어진 원천 자료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DB

를 구축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정보마이닝을 이용한 아

카이브즈 활용의 단계이다. 의미 검색(semantic search), 

문서 요약(summarization), 문서 군집화(clustering), 문서 

분류(classification), 주제 추적(topic tracking) 등이 대표

적인 예이다.

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잘 모른다. 인문학자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상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떤 기

술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과 인문

학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때로는 공학자가 인문학자

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무엇을 원

할거야’ 라고... 인문학자와 공학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면 결국 인문학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일반 사용자와 또 다른 사용자이기도 한 인

문학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20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인문학과 공학과의 

융·복합 분석을 통해 설계되고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화유산을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효과적인 시각화 방안에 대해 학제 간 논

의를 지속했다. 특히 인터페이스(interface), 애플리케이

션(application), 데이터 액세스(access) 와 같이 구조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역시 인문학자와 공학자의 협업은 매

우 중요하다(Hahm, H., Lee, J., Jeong, S., Oh, S., Park, 

S.C. 2020: 94).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인문·공

학의 접근이 긴밀하게 융합되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액세스의 층위에서도 학문의 융·복합으로 완성하

여야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2.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과제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자료의 

분류 체계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물관

(Museum),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 고고학 유적

20	 박순철(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 면담 조사, 면담일: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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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gical Site),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물(Antiquities), 식민지 시대 건물(Colonial 

Building), 기타 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분류의 구분법은 미얀마 문화

유산의 범주를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지 못했다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ODA의 특성상 수원국의 니

즈(needs)를 존중해줘야 하는 분위기에서 미얀마 정부

가 문화유산의 범주를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이다. 상기 문화유산 분류 체계는 우선 문화유산의 성격

으로 구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무에 따라 구별한 것도 아니다. 또한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보기에도 몇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맞지 않으며, 동산(動産) 유물과 부동산(不動産) 

유적으로 나눈 결과도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문

화유산 ODA를 수행할 때, 수원국의 요구 사항을 어떤 수

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이제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디지털 문화유

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현재 가장 많은 

데이터가 업로드 된 지역과 문화유산 분류 체계를 고려한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모두 미얀마 담당

자들로부터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자료임을 밝힌

다. 아래 필자가 제시한 표는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

템에 올려진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만든 것이며, 

특별 사항 부분의 내용은 자료의 충실성을 살피기 위해 

필자가 제시한 평가 지표이다.21

첫 번째는 만달레이의 우베인 다리(U Pein Bridge)

이다.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 사항(분류 

그림 5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분류 체계별 통계.

· 박물관(Museum), 62.2%

·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 20.7%

· 고고학 유적(Archaeological Site) 9.5%

·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4.2%

· 유물(Antiquities) 2%

· 식민지 시대 건물(Colonial Building) 1.2%

· 기타 0.2%

그림 6 미얀마 문화유산 데이터 뷰(view) 화면.

21 △와 ×로 표시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자가 보완하거나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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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제목, 시기, 위치, 소재, 시리얼넘버, 위치 정보, 관

리처, 입력자, 참고 문헌)은 잘 갖추어져 있다. 다만 연도 

표기가 잘못되어 18세기를 19세기로 수정해야 한다. 아

쉬운 부분은 특별 사항에 작성된 내용이다. 본래 내용은 

다리 이름의 유래, 공사 기간, 다리 구조 및 형태 등을 간

략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특별 사항에

는 소제목을 부여하여 문화유산의 대표성, 역사성, 예술

성·기술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용이 작성되어

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기술성 부분에 본래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는 없었으나,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바로는 

제작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 발자국을 세

어 다리를 세웠다는 전통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베인 다리가 관광 명소가 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고 있다는 상황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양곤의 더딘쯧 축제(Yae Kyaw Thadingyut 

Lighting Festival)이다. 이 자료의 경우 시기와 위치 정보

가 없다.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영어

와 미얀마어 두 가지 언어로 동시에 표현하기로 되어 있

는데, 미얀마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축제 이

름의 기원(“그는 좋은 남자다”라는 미얀마어에서 유래)에 

대한 것이다. 보름달 저녁에 파고다 등지에서 등불을 들

고 축제를 행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

별 사항에서 하위 카테고리 범주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

요하다. 

문화유산의 경우 역사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무형문화유산도 예외는 아니다. 이 축제는 50년 이상 지

속되면서 전승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

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문

화적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이 기간 동

안에 어른들(친지 및 스승이나 큰스님들)에게 선물을 올

리고 어른들로부터 축원을 듣게 된다”는 점이다.22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이러한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을 꼼

꼼하게 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문화적 

가치가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에서 더욱 강

조해야 할 부분으로 추가된다. 공동체나 집단이 대대로 전

승해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동안 다양한 사회문화적·정치

경제적 환경과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단히 변화를 거듭

했기에 어떤 점에서 재창조되고 있는지 변화양상을 잘 드

러낼 수 있어야 하겠다(함한희·정성미, 2013: 178).

지금까지 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분

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면, 이제 간략하게나마 컴

퓨터 시스템 분야에서의 과제를 살펴보겠다. 우선 우려

구분 평가 지표 여부 정보 및 내용

공통 사항

(정보유무)

분류 체계 ○
Archaeological Site
- Historical Extinct Reservoir

제목

(영어,버마어)
○ U Pein Bridge ( ဦးပိန်တံတား)

시기 ○ 18Century (→19세기로 수정해야 함)

위치 ○ Amarapura Township

소재 ○ wood

시리얼넘버 ○ 1-05063-09-0002-03052020

위도·경도 ○ 21.8918/ 96.0595

관리처 ○ 국립박물관 고고학과 종교문화부 

입력자·입력일 ○
SUHLAINGHTAY1974 / May 3, 

2020

주요 내용

(영어,버마어)
○ 개요, 구조, 관리 주체에 대한 설명 

참고 문헌

(영어, 버마어)
○

Historic Places in the 

Taungthaman.

KoPyinnyar (Amarapura). 

February 1996

특별사항

(주요내용의

충실성)

대표성 ○

미얀마 아마라푸라 근처의 타웅타만 호

수에 걸쳐 있는 횡단이다. 1.2km² 곡선 

모양의 다리는 1850년경에 건설되었으

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티크우드 

다리라고 여겨짐 

역사성 △
1849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851년에 

완료

예술성·기술성 △ 

이 다리는 인와에 있는 옛 왕궁에서 개

간한 목재로 지어졌음. 물 밖으로 뻗어

나가는 기둥 1086개가 특징임. 남쪽으

로 일직선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곡선

의 형태를 띤다. 건설에 참여한 당시 기

술자들은 발자국을 세어 규모를 확장했

다고 전해짐 

지속 가능성 △
미얀마의 주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음

22	 자료를 올린 미얀마 담당자와 온라인상으로 인터뷰해서 추가 정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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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은 개발자의 개발 환경과 사용자의 실제 사용 환

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경이 다른 한국과 미얀

마의 환경적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전이 잦고 

시스템이 원인 모르게 빈번하게 다운되는 현상에 대한 대

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례이며 ODA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없

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환경 역시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운영 체

제(Opera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Database), 브라우

저(Browser) 등의 환경이 변할 때마다 관리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 위와 같은 환경이 변화했을 

때 개발자가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발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가

능하면 프로그램의 생명이 끝나는 기간까지 개발자의 참

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문화유산 ODA를 기

획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Ⅵ.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문화재 분야에서는 지표 조사, 발굴 조사, 복원, 보

수, 보존처리 및 다양한 세계유산 제도 등재를 위한 조사 

분야에서 ODA를 진행해 왔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미얀

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전

망을 보여 주고 있다. 미얀마는 2010년에 이르러서야 겨

우 형식적으로나마 민간정부로 권력이 이양되었을 뿐 아

직 민주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그동안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실시한 탓에 정보도 극히 제한적이었다(윤병섭, 

2014: 59). 그런데 이러한 미얀마 전역에 산재한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가 집적된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개

발한다는 것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문화 ODA’ 분야에 좋은 선례가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원

조를 하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더라도, ‘주민에 의

한’ 원조의 조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자

료를 수집·정리하여 업로드를 한다는 점은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법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유산 ODA에도 학제 간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공학자들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즈 기술과 비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유·무형문화유산 분석 방법론을 소

구분 평가 지표 여부 정보 및 평가 내용

공통 사항

(정보유무)

분류 체계 ○
ICH-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als

제목

(영어,버마어)
○

Yae Kyaw Thadingyut Lighting 

Festival
(ရေကောသီတငးကတမီးထနးပ̀တော)

시기 × -

위치 × -

소재 - 해당사항 없음 

시리얼넘버 ○
06-11171-00-0001-sand
ra1-20052020

위도·경도 16.8713/ 96.1994 

관리처 ○ 국립고고미술관 종교부 

입력자·입력일 ○ hmusandrakhinn / May 20, 2020

주요 내용

(영어,버마어)
△ 개요, 전승 내용 (영어번역본 없음)

참고 문헌

(영어, 버마어)
○

Myanma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List (First Round) | Registration 

number 1020./3.410

특별 사항

(주요 내용의

충실성)

대표성 ○
10월에 열리는 더딘쯧 축제는 미얀마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임 

역사성 ×

이 축제는 2002년에서 2010년까지를 

제외하고 약 5 0년 이상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설명이 부족함 

예술성·기술성 ○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파고

다, 관공서, 대문이나 집안 그리고 골목

이 촛불이나 작은 등으로 장식되어 밤새

도록 불을 밝히기 때문임. 부처님이 오

시는 길을 밝게 하여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임 

사회·문화적

가치
×

이 기간 중 어른들(친지 및 스승이나 큰

스님들)에게 선물을 올리고 어른들로부

터 축원을 들음. 이러한 중요한 사회·문

화적 가치에 대한 소개가 없음 

지속 가능성 △

미얀마인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 종교 정

체성과 매우 밀접함( → 이러한 의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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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토론하여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정리·분

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ODA는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으

나,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 평

화 구축(Peace Building)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두고 새로

운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정환문·정다정, 2014: 7). 그

리고 이 세 가지 담론의 핵심에 문화가 있다. 미얀마의 풍

부한 문화유산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기록함으로써 자

료의 영구 보존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으로 관리·활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디지털 문화유산 ODA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요약하면 첫째, 미얀마의 문화유산 중에서 소멸, 훼손, 변

질, 왜곡될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기록화 함으로써 디지털화가 시급히 필요한 문화유산의 

내용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문화유

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간 연계성을 통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문화유산이 소재

하거나 전승되고 있는 정확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

으로 한 문화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학술적·정책적·실용

적 목적으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문화유산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넷째,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관계

에서 문화 ODA가 갖는 일방적일 수 있는 한계를 수원국

의 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 ODA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수원국 담당자들

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여섯째, 팬데

믹(pandemic) 상황에서 국가 간 인력 이동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ODA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겨졌다. 첫째, 시스템에 업로드

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바이러스, 저장

된 데이터나 작동 시스템에 대한 에러를 대비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기술이 빠르

게 변화하는 환경의 특성상 ODA 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

운 버전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개발자가 지속해서 관

리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

어야 한다. 넷째, 미얀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분류 체

계 기준이 정해지고, 자료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원국 측에 문화 ODA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시

켜야 한다.

이 글은 인문학자가 바라본 디지털 문화유산 ODA

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좀 더 분석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얀마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은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이다. 시스템 설계는 이루어졌으나 계

속 안정화를 위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디지

털 문화유산 ODA의 전략을 세우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

다. 왜냐하면 실제로 ODA 완료 이후 수원국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야 하며, 추가로 미얀마 

현지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향후 디지털 문화 ODA 정책을 기획·추진하기 위한 연구

에 작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진한 부분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며, 디지털 문화유산 ODA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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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Digital Heritage ODA’ 
- Focusing on the Myanma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fers to assistance provided by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donor countries, aimed a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Myanma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that is underway as part of  the ODA project to strengthen cultural and artistic capabilities and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Digital Cultural Heritage ODA. The digital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is intended to achieve the permanent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terials. Cultural heritage can be stored in digital archives, newly approached using computer analysis 
technology, and information can be used in multiple dimensions.

First, the Digital Cultural Heritage ODA was able to permanently preserve cultural heritage content that urgently 
needed digitalization by overcoming and documenting the “risk” associated with cultural heritage under threat 
of  being extinguished, damaged, degraded, or distorted in Myanmar. Second, information on Myanmar’s cultural 
heritage can be systematically managed and used in many ways through linkages between materials. Third, cultural 
maps can be implemented that are based on accurate geographical location information as to where cultural heritage 
is located or inherited. Various items of  cultural heritage were collectively and intensively visualized to maximize 
utility and convenience for academic, policy, and practical purposes. Fourth, we were able to overcome the one-sided 
limitations of  cultural ODA in relations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Fifth,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 
run by officials in charge of  the beneficiary country, which could be the most important form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ultural ODA, was operated together. Sixth, there is an implication that it is an ODA that can be 
relatively smooth and non-face-to-face in nature, without requiring the movement of  manpower between countries 
during the current global pandemic.

However, the following tasks remain to be solved through active discussion and deliberation in the future. First, 
the content of  the data uploaded to the system should be verified. Second, to preserve digital cultural heritage, it 
must be protected from various threat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train local experts to prepare for errors caused 
by computer viruses, stored data, or operating systems. Third, due to the nature of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computer technology, measures should also be discussed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tend to follow when new 
versions and programs are developed after the end of  the ODA project, or when developers have not continued to 
manage their programs. Fourth, since the classification system criteria and decisions regarding whether the data will 
be disclosed or not are set according to Myanmar’s political judgment, it is necessary to let the beneficiary country 
underst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ultural OD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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